
<보도내용>

□ 2026.11.5. 국민일보는 ｢국민연금도 손 대는 미래대응기금, 수익률 보장은 
‘빈칸’」 기사에서,

 ㅇ “정부가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여유자금까지 신설되는 162조원 
규모의 미래대응기금에 맡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것으로 나타났다.
그러면서도 최소한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장치는 마련하지 않았다. 연금 
가입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.”고 보도하였습니다.

<기획예산처 입장>

□ 미래대응기금은 국민연금기금으로부터 예탁을 검토한 바 없습니다. 
전혀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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